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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[2020�선교사�사역현장�④]

아홉번째 이야기

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하나님

스리랑카� BEE는� 1999년부터� 싱가포르에� 계셨던�
조문상� 선교님이�일� 년에� 4차례� 정도� 방문하여�여러�
지역을�다니며� BEE� 성경� 과목을�가르치면서�시작되
었습니다.� 2년� 후에는� 온누리� 성경학교(ANBS,� All�
Nations� Bible� School)의� 이름으로� 현지목회자들�
대상의� 정기적인� BEE세미나가� 열리게� 되었는데�
인도자는� 조문상� 선교사,� 봉해남� 선교사,� 싱가포르�
인도자들,� 한국의� 인도자들이� 정기적으로� 오셔서� 수
고해�주셨습니다.� 십수� 년간�온누리� 성경학교의�이름
으로� BEE� 세미나가�잘�진행되었지만,� 제가�한국에서�
목회를�하는�동안�온누리�성경학교의�행정업무를�섬겨
오던� 현지� 사역자가� 두란노해외선교회의� 선교사직을�
내려놓으면서�사역이�중단되었습니다.
제가�스리랑카를�떠난�지�5년�만에�재입국하여�새로운�

지역에서� 2016년부터� 성경학교를� 시작하였고,� 지금
까지� BEE� 협력� 선교사의�일을� 맡아� 지난� 3년� 동안�
세� 지역에서� DPM� 과정� 53명의� 졸업생을� 배출하였
습니다.� 올해� 11월� 경에는� 콜롬보� 마르가야� 교단�
목회자들� 10여� 명이� DBS� 과정을� 앞두고� 있으며,�
콜롬보� 마르가야� 교단� BEE세미나와� 함께� 스리랑카�
최북단� 자프나와� 와우니야에서� BEE세미나가� 열리고�
있는데,� 자프나� 지역� DPM� 졸업식도� 올해� 10월-11월�
중에�있을�예정입니다.

지난� 3년간� 해턴,� 누와라엘리야� 그리고� 콜롬보�

마르가야� BEE세미나를�위해�정대서�장로님을�비롯해�

BEE� KOREA� 여러� 인도자님들이� 오셔서� 두� 달에�

한� 번씩�세미나를�지속적으로�열�수� 있도록�큰�도움을�

주셨습니다.�작년� 2019년부터는�도하에�있는�인도자들이�

스리랑카를�책임지고�두�달에�한�번씩�와서�자프나와�

와우니야�지역에서�세미나를�해� 주고� 있어� 스리랑카�

목회자들�말씀�교육에�큰�힘을�실어주고�있습니다.

지난�몇�년�동안�BEE세미나를�통해�DPM�과정을�마친�

목회자들은� 50여명이�되지만�재생산을�하는� 목회자는� 10

명� 미만입니다.� 그� 중� DPM� 전� 과정을� 가르치는� 목회자는�

4-5명에�불과합니다.�이미�DPM�과정을�졸업한�목회자들,�

특히� DBS� 과정� 졸업식을� 앞두고� 있는� 콜롬보� 마르가야�

교단�목회자들과�올해� 10월�경에�DPM�과정을�졸업하게�

될� 자프나� 목회자들과� 교회지도자들을� 통해� 재생산이�

활발히�일어날�수�있도록�기도�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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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EE의�보석찾기-기도�테이블�편

[글쓴이:� 박영근�선교사]

현재� 스리랑카에서� 사역� 중이

며� TIM�두란노�소속으로� 1999

년부터� 온누리� 국제학교를� 13년

간�섬겼고�지금은�아내�추행란�

선교사와� 함께� 현지� 교회�

리더들을�대상으로� BEE� 세미나�코디네이터�역할을�

감당하고�있습니다.�

코로나19로 인한 스리랑카 상황 및 기도제목코로나19로 인한 스리랑카 상황 및 기도제목코로나19로 인한 스리랑카 상황 및 기도제목

스리랑카는� 지난� 3월� 10일에� 코로나19� 감염자가�

생기면서� 스리랑카로� 들어오는� 모든� 외국인들에게�

2주간� 자가격리� 조치가� 취해졌고,� 곧이어� 순차적으로�

외국에서�들어오는�입국이�거부되었습니다.� 3월� 10일

-4월� 2일까지� 통행금지령이� 내려지면서� 3월� 14일

부터는� 한국발� 대한항공� 운항이� 취소되었고� 지금은�

입출국� 모두� 운항이� 금지된� 상태입니다.� 통행금지

가� 3월� 20일부터는� 전국적으로� 시행되면서� 생활에�

아주�큰�어려움을�겪고�있는데,� 특히�수도�콜롬보와�

공항�근처�지역과�제가�살고�있는�캔디�지역은�거의�

한�달째�통금여서�생활에�큰�불편을�겪고�있습니다.�

특히� 일용직� 근로자들의� 생활고는� 극에� 달했으며,�

모든�슈퍼가�문을�닫아�하루하루�먹고�사는�문제가�

가장� 힘든� 상황입니다.� 그나마� 최근에는� 집을� 방문

하는� 차량들을� 통해� 야채,� 과일,� 생선� 등을� 살� 수�

있어�간신히�숨통이�트이고�있지만�원하는�것을�다�

살�수�없는�불편함은�여전히�남아�있습니다.� � � �

스리랑카는� 어제� 현재(4.16)� 코로나19� 감염자가�

238명이고�사망자가� 7명인데�지난� 7일� 동안�사망자�

수가� 늘어나지� 않고� 있습니다.� 전면� 통금으로� 인해�

삶은� 힘들지만� 정부의� 초기� 강력� 대응으로� 인해�

그나마� 사망자가� 많이� 발생하지� 않은� 것은� 감사한�

일입니다.�스리랑카�정부는� 5월� 11월부터�학교�개교를�

하겠다고� 발표했습니다.� 그러나�통금은�당초�정부가�

발표한�대로� 4월� 20일부터� 24일까지�해제되었으나�

최근�다시�감염자가�급증하여� 27일부터�통금이�다시�

시작할�수도�있는�상황입니다.

1.� 코로나19�감염되는�지역은�바로�봉쇄�조치(통금)를�

내리고�있는데�감염자가�더�이상�생기지�않도록

2.� 계속되는� 통금으로� 일터를� 잃은� 일용직� 근로자

들의� 생활이� 막막합니다.� 코로나19가� 속히� 끝나�

생활�터전으로�돌아갈�수�있도록

3.� 교회� 수입이� 없는� 작은� 교회� 목회자들과� 가난한�

성도들에게�일용할�양식이�공급되도록

[글:�박영근�선교사,�정리:�정주영,� �편집:�최선]

9.� 서아프리카/�중앙아시아�기도�테이블

*�이번�주�보석�찾기�주인공입니다.

코로나19로 인한 큰 어려움이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

있다면 먼 곳에 계신 그리운 얼굴들을 영상을 통해 매주 

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가나에서 김용달, 강혜경 선교사님

께서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해주시고, 횡성에서, 경기도 

광주, 용인 등 먼 곳에 계셔서 힘들게 참석해주셨던 분

들을 편안히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. 

어느 곳에 있든지 BEE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

있는 축복에 감사드리며, 이번 주에는 특히 조문상 사무

총장님의 특별 출연으로 더욱 격려 받으면서 기도제목을 

나누었고,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

가졌습니다. �

*� BEE�가족�모두가�하나님의�보석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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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BEE� 소식

1.� 2020년� 하나님의� “준비하라”는� 음성에� 따라� 삶의�

모든� 영역에서� 준비하고� 하나님과� 깊은� 만남이�

있기를�기도합니다.�

� � “그러므로� 이스라엘아,� 내가� 이와� 같이� 네게� 행하

리라.� 내가� 이것을� 네게� 행하리니� 이스라엘아,� 네�

하나님�만나기를�준비하라(암4:12).”

2.� 새롭게� OPEN할� BEE� Korea� 홈페이지의� 마무리�
작업을� 위해� 함께� 기도해주시고,� 수고하고� 있는�

ICT위원회와� 개발팀을� 축복하며,� 기존� 홈페이지의�

개인정보�등을�확인�및�수정해주세요.

3.� 온누리�교회의�오프라인�예배�시작함과�함께�오프

라인� BEE� 기도모임을�준비하고�있습니다.� ‘사회적�

거리�두기’로�인해�순차적으로�기도�테이블�식구들이�

참여하는� 오프라인�기도모임과�실시간� 영상� 송출이�

동시에� 이루어지는� 기술적인� 상황을� 위해서� 함께�

기도해요.

�


